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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및 이론적 배경

현대 의학 및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의 평균 

수명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보고

된 남녀 전체 평균 기대 수명은 82.4세로 2004년 78.04세

였던 것에 비해 약 6.5% 늘어났다(Statistics Korea, 

2014).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79세, 여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85세로 남녀 모두 중년기 

이후의 삶이 전 생애의 1/2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중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욕구 또한 높아졌다(K. Kwak, H. Y. Min, K.-E. 

Kim, J. Choi, & S.-Y. Jeon, 2011).

중년기는 40~60세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며(D. J. 

Levinson, 1978), 주로 직업적 성취와 자녀 양육 등 사회

적으로 유용한 것을 생산하는 발달 과업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E. Erickson, 1963). 이와 동시에 이러한 발달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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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dition, emotion dysregulation, job satisfaction,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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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패는 소진, 일과 가정 간의 갈등, 노화 및 죽음에 대

한 불안, 기대와 성취의 불일치, 상실감, 무가치감 등의 

다양한 심리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S. Y. Kim & J. I. 

Lee, 2007). 특히 중년기 남성의 경우, 직무 수행 및 조직 

내 책임 부여와 가족 관계의 변화 요구에 따른 이중의 심

리적 부담을 느끼게 된다(T. S. Choi & H. K. Park, 

2011).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 혹은 적응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연령, 결혼 유무, 직업, 소득 수준, 사회

적 관계망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것들이거나(M. J. Jang & D. S. Kim, 2011; Y. Kim & J. 

Park, 2001; Y. H. Kim, 2005; E.-A. Lee, 2007; E. A. 

Lee & H. J. Chung, 2007; J.-I. Lee, K.-H. Kim, & 

S.-H. Oh, 2003; K.-S. Lee & H.-J. Kim, 2002; J. A. 

Seo & G. H. Han, 1998; J. A. Song, 1996), 가족 또는 

직장 관련 변인들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다(T. S. Choi & 

H. K. Park, 2011; M. J. Jang & D. S. Kim, 2011; K. 

S. Ko & H. K. Lee, 2004; K. Kwak et al., 2011; E.-A. 

Lee, 2007; E. A. Lee & H. J. Chung, 2007). 그 외 중

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

인들에 관한 소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자아탄력성

이나 자기 의식을 살펴본 것들이 전부이다(T. S. Choi & 

H. K. Park, 2011;  M. J. Jang & D. S. Kim, 2011). 이

는 한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다양한 개인내적 및 환경

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의

외이다(T. S. Choi & H. K. Park, 2011; M. J. Jang & 

D. S. Kim, 2011).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중년기 남성의 

관계적 변인 혹은 업무 수행 관련 변인에 치우쳐 있으며, 

개인내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해 인지적, 정서적 특징을 포함한 개

인내적 변인, 가족 변인 및 직무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

을 미칠 새로운 변인으로 개인내적 특성 중 인지적 유연

성에 주목하였다. 인지적 유연성은 복잡한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지각할 뿐 아

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리킨다(J. P. Dennis & J. S. Vander Wal, 2010). 인지

적 유연성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 환경을 회피하지 않고 

그에 대해 적응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Y. Braw, S. Avriam, Y. Bloch, & Y. Levkovitz, 

2011; J. P. Dennis & J. S. Vander Wal, 2010; W. I. 

Kim, 2008; M. M. Martin & R. B. Rubin, 1995). 반면, 

인지적 유연성 결함은 우울, 불안 등의 다양한 정신병리

에 취약하도록 이끄는 것으로 밝혀졌다(W. I. Kim, 2008; 

M. M. Martin & R. B. Rubin, 1995; B. R. Song & K. 

H. Lee, 2009).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곤란은 통제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상황 또

는 사건 자체 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는지

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개

인내적 변인의 또 다른 인지적 특성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를 제안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자신의 현재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

이는 것을 의미한다(G. Kaplan, V. Barell, & A. Lusky, 

1988). 중년기는 자신의 신체적 기능 쇠퇴와 질병 등의 

노화 현상에 대한 염려로 인해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E.-Y. Kim, E.-Y. Jung, 

& I.-R. Choi, 2012; S. Y. Kim & J. I. Lee, 2007; L. 

Lu, 2011). 이 때 객관적인 건강 관련 정보보다 주관적으

로 지각하는 건강상태가 개인의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J. S. Abramowitz & A. 

Braddock, 2008; R. Bidaki et al., 2015). 이는 중년기에 

빈번하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강염려증이 심리적 

기능을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J. S. Abramowitz & A. 

Braddock, 2008; R. Bidaki et al., 2015)에 의해서도 뒷

받침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 중년기 남성의 경우,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양호한 것으로 지각한 비율이 41.7%

로 전체 평균 수치인 72.4%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OECD Health Data, 2012),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

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이와 맞

물려 중년 남성의 경우 중년 여성에 비해 건강에 대한 염

려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 A. Chiriboga, 

1997). 이들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중년기 남성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예상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할 

또 다른 개인내적 변인으로 정서적 특성인 정서조절곤란

을 가정하였다. 정서조절곤란은 정서 인식, 정서 표현, 혹

은 정서 조절 방략의 결함을 가리키는 것으로(K. L. 

Greatz & L. Roemer, 2004), 이는 정서조절의 반복된 실

패가 개인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A. Aldao, S. Nolen-Hoeksema, 

& S. Schweizer, 2010; S. J. Lee & M. H. Hyun, 2008). 

특히 중년기의 급격한 호르몬 변화 등 생물학적 노화에 

기인한 정서적 불안정성은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배가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중년기에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우울, 불안, 분노, 신체화 장애 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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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생각하였다(A. Aldao et al., 2010). 

한편,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가

족 관련 변인으로 결혼만족도와 부-자녀 간 의사소통을 

고려하였다. 먼저, 배우자 및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결혼만족도는 개인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완

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 Coverman, 1989; 

S.-Y. Lee, 2014; C. Ryff & B. Singer, 1998). 그러나 결

혼만족도 관련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기혼 여성을 대상

으로 하고 있어(M. Y. Kim, 2009; J. E. Lee & H. K. 

Yun, 2007; S.-Y. Lee, 2014; J.-H. Yeo, 2004), 기혼 남성

의 부부 간 결혼만족도가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중년기 기혼 남성의 결혼만족도

와 심리적 적응 및 복지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양

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칠 뿐 아니라, 연구 결과 또한 

일관적이지 않다(M. J. Jang & D. S. Kim, 2011; E.-A. 

Lee, 2007; E. A. Lee & H. J. Chung, 2007). 이에 중년

기 남성의 결혼만족도 등의 부부 자원 변인과 심리적 안

녕감 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다

른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 또한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적

응을 설명하는 새로운 잠재적 변인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가족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방식인 의사소통 

유형은 가족 구조 및 기능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H. L. 

Barnes & D. H. Olson, 1985; S. Paul, 2005). 중년기 부

모의 자녀는 대부분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 초기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특히 중년기 남성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에서 

당혹스러움을 경험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는데, 그 

결과 자녀와의 대면을 회피하거나, 자녀와의 갈등 해결을 

아내에게 미룸으로써 부-자녀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된다

(M. J. Jang & D. S. Kim, 2011). 이러한 역기능적 부-자

녀 간 의사소통은 중년기 주요 발달 과업 중 하나인 생산

적 자녀양육과 대치되는 것으로,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였다. 실제 중년

기 스트레스 경험 중 자녀 관련 생활사건이 매우 높은 비

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 C. Kim, 1991).

마지막으로, 개인내적 변인과 가족 변인 외에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직무만

족도를 살펴보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년기는 생

산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시기이므로 직무 성과 및 그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삶에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도와 일에 대한 태도, 직무 몰입, 자기 

계발 추구 등과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 연구 결과들은 직

무만족도가 단순한 성취 수준이 아닌 자기 가치 실현과도 

연관이 있음을 지지하는 것이다(M. J. Jang & D. S. 

Kim, 2011; K. Kwak et al., 2011; E.-A. Lee, 2007; E.-J. 

Lee & J.-Y. Lee, 2016).

종합하면,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개인내적 변인(인지적 유연성, 주관적 건강상태, 정

서조절곤란), 가족 변인(결혼만족도, 부-자녀 간 의사소통) 

및 직무만족도의 구체적인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러한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년기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학력, 

직업, 경제적 수준)에 따라 심리적 안녕

감은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중년기 남성의 개인내적 변인(인지적 유

연성, 정서조절곤란,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 변인(결혼만족도, 부-자녀 간 의사

소통) 및 직무만족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및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40-60

세 중년기 남성 550명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

한 동의를 구한 후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352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하였거나,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 25부를 제외한 32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인지적 유연성 척도

인지적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J. P. Denis and J. S. 

Vander Wal(2010)이 개발한 CFI(Cognitive Flexibility 

Inventory)를 S. Heo(201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건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고안해 낼 수 있

는 능력을 측정하는 대안 12문항과 어려운 상황을 통제 

가능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통제 8문항 등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ret식 7

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전적으로 그렇다’ 

7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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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 신뢰

도 Cronbach’s α값은 .93이었으며, 각 하위 영역별 신뢰

도는 대안 .92, 통제 .85로 나타났다. 

2) 정서조절곤란 척도

정서조절곤란을 측정하기 위해 K. L. Gratz and L. 

Roemer(2004)가 개발한 DERS(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를 Y. Cho(2007)가 번안한 한국판 K-DERS

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충동통제 곤란 8문항, 정서자각 

부족 8문항, 정서 비수용성 7문항, 정서명료성 부족 3문

항, 정서조절 전략제한 6문항, 목표지향수행의 어려움 3문

항 등 총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re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곤란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

체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93이였으며,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충동통제 곤란 .82, 정서자각 부족 .80, 

정서 비수용성 .86, 정서명료성 부족 .75, 정서조절 전략제

한 .82, 목표지향수행의 어려움 .78로 나타났다. 

3) 주관적 건강상태 척도

주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D. Hahn and E. 

Jang(2003)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6

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은 Likre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지

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91이었다.

4)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W. R. Schumm, C. W. 

Nicols, K. L. Schectman and C. C. Grigsby(1983)가 개

발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H. 

Chung(2004)이 한국 문화에 맞게 수정한 R-KMSS를 사

용하였다. 본 척도는 배우자 또는 어머니로서의 아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결혼생활 및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등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91이었다. 

5) 부-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부-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해 H. L. Barnes 

and D. H. Olson(1985)이 개발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PACI(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를 Y. Kim(1990)가 번안한 부모용 중 아버지용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개방형 의사소통 10문항과 문제형 

의사소통 10문항 등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문제형 의사

소통 문항들은 역채점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부-자녀 간 

Variable Categories Frequency(%)

Age
40s

50s

134(41.0)

193(59.0)

Education
High school

2 year college or higher

104(31.8)

223(68.2)

Job

Production, sales and service

Office job, public official

Professional

Self-employed

Unemployed

 56(17.1)

112(34.3)

 68(20.8)

 85(26.0)

  6( 1.8)

Income

Less than 3,000,000 won

More than 3,000,000~5,000,000 won below

More than 5,000,000 won

101(30.9)

127(38.8)

 99(30.3)

Marriage period

Less than 20 years

21~30 years

More than 31 years

121(37.0)

152(46.5)

 54(16.5)

No. of children

1

2

More than 3

 56(17.1)

220(67.3)

 51(15.6)

Age of the youngest
10s

More than 20s

143(43.7)

184(56.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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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91이었으며, 각 하위 영

역별 신뢰도는 개방형 .90, 문제형 .81로 나타났다.

6) 직무만족도 척도

직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P. C. Smith, L. M. 

Kendall and C. L. Hulin(1969)이 개발한 척도 JDI(Job 

Description Instrument)를 S. Lee(199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직무 관련 5문항, 보수 관련 5문

항, 감독 관련 7문항, 승진 관련 5문항, 동료 관련 5문항, 

기관 관련 5문항, 이직 관련 4문항 등 총 36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90이었

으며,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직무 .85, 보수 .85, 감독 

.91, 승진 .83, 동료 .88, 기관 .83, 이직 .83으로 나타났다.

7) 심리적 안녕감 척도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C. D. Ryff(1989)가 개

발한 PWBS(Psychological Well-Being Scale)를 M. Kim, 

H. Kim and K. Cha(2001)가 요인분석 후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아수용 8문항, 긍정적 대인관계 

7문항, 자율성 8문항, 환경통제력 8문항, 삶의 목적 7문항, 

개인적 성장 8문항 등 총 4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 전체 척도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92였으며, 각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자아수용 .78, 긍정적 대인관계 .76, 

자율성 .66, 환경통제력 .68, 삶의 목적 .78, 개인적 성장 

.70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15년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인

천에 거주하는 40-60세 중년기 남성 10명을 대상으로 예

비 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해 질문지 문항의 

이해가 원활함을 확인하고 예비 조사에 사용된 질문지를 

수정 없이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2015년 7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서울, 경기 및 인천 지역에 거주

하는 40-60세 중년기 남성 55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

시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에 의해 회사, 교회 등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부되었고, 배부된 질문지 총 550부 중 

352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하였거나, 응

답이 누락된 질문지 25부를 제외한 327부를 본 연구에 사

용하였다. 전체 질문지에 대한 응답 시간은 약 25-30분 

정도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신뢰도 검증(Cronbach’s α),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t-

검정,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Schѐffe 사후검

정 및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중년기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학력, 직업, 경

제적 수준)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중년기 남성의 학력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

어 있다. 분석 결과, 학력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 총점

(t=-2.05, p<.05), 환경통제력(t=-2.16, p<.05), 삶의 목적

(t=-2.90, p<.01), 개인적 성장(t=-2.99, p<.01)에서 각각 유

Variable
High school 2 year college or higher

t
M(SD) M(SD)

Psychological 

well-being

Total

Self acceptance

Positive relation with others

Autonomy

Environmental mastery

Purpose in life

Personal growth

157.09(23.35)

27.36(5.17)

23.24(4.99)

26.89(4.38)

27.54(4.86)

25.24(5.17)

25.83(5.23)

162.52(19.80)

27.47(4.76)

25.22(4.35)

26.71(4.26)

28.65(4.09)

26.92(4.18)

27.54(4.63)

 -2.05*

 -.20

-1.83

 .36

-2.16*

-2.90**

-2.99**

*p < .05, **p < .01

Table 2. Difference in Middle-Aged Menʼs Psychological Well-being b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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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모두 고졸의 학력에 비해 전문

대졸 이상의 학력인 경우점수가 더 높았다. 반면, 자아수

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에서는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중년기 남성의 직업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일원변량분석과 Schѐ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직

업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들 중 개인적 성장

(F=3.48, p<.05)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문직

에 종사하는 경우 생산, 판매 및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

우에 비해 개인적 성장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경제적 수준에 따라 긍정적 대인관계를 제외한 

심리적 안녕감 총점(F=7.71, p<.01), 자아수용(F=6.41, 

p<.01), 자율성(F=4.29, p<.05), 환경통제력(F=5.87, p<.01), 

삶의 목적(F=5.66, p<.01) 및 개인적 성장(F=4.49, p<.05)

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안녕감 총점, 자아수용, 환경통제력 및 삶의 목적은 월수

입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수입이 300만원 이하거나 

300~500만원인 경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

율성과 개인적 성장은 월수입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수입이 300~500만원인 경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2. 중년기 남성의 개인내적 변인(인지적 유연성, 정서

조절곤란, 주관적 건강상태), 가족 변인(결혼만족

도, 부-자녀 간 의사소통) 및 직무만족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중년기 남성의 개인내적 변인, 가족 변인 및 직무만족

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심리

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고, 1단계에서는 독립변

인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심리적 안녕감의 유의한 차

이를 보인 학력과 경제적 수준을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개인내적 변인들을 차례로 투입

하였다. 3단계에서는 가족 변인들을 투입하였으며, 마지막 4

단계에서는 직무만족도를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의 Durbin-Watson 검증 결과, D-W계

수는 1.91로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공차한계(Tolerance)는 .49-.96으로 .1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VIF)는 1.04-2.03으로 10이하이므로 각 변인

Table 3. Difference in Middle-Aged Menʼs Psychological Well-being by Job

Variable Job N M SD F Schѐffe

Psychological well-being

Production, sales and service

Office job, public official

Professional

Self-employ

56

112

68

85

157.96

159.41

165.53

160.67

22.42

19.29

23.54

19.50

  1.69

  Self acceptance

Production, sales and service

Office job, public official

Professional

Self-employ

56

112

68

85

27.43

27.65

27.66

27.05

 5.07

 4.60

 4.97

 4.71

   .31

  Positive relation with others

Production, sales and service

Office job, public official

Professional

Self-employ

56

112

68

85

24.71

24.55

25.74

24.73

 4.63

 4.27

 4.70

 4.82

  1.04

  Autonomy

Production, sales and service

Office job, public official

Professional

Self-employ

56

112

68

85

27.13

25.91

27.24

27.02

 4.62

 3.89

 4.79

 3.82

  2.04

  Environmental mastery

Production, sales and service

Office job, public official

Professional

Self-employ

56

112

68

85

27.61

28.60

29.07

27.65

 4.89

 3.69

 4.86

 4.28

  2.02

  Purpose in life

Production, sales and service

Office job, public official

Professional

Self-employ

56

112

68

85

25.48

26.01

27.50

26.58

 4.86

 4.20

 4.43

 4.83

  2.42

  Personal growth

Production, sales and service

Office job, public official

Professional

Self-employ

56

112

68

85

25.61

26.69

28.32

27.21

 5.17

 4.46

 5.20

 4.72

  3.48*

   a

   ab

    b

   ab
*p < .05, Schѐffe: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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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Model Ⅰ에서

는 경제적 수준(β=.19, p<.01)만이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년기 남성의 학력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Ⅰ에서 변인의 총 설

명력은 4.6%였다.

Model Ⅱ에서 개인내적 변인들을 추가한 결과, 경제적 수

준의 영향력은 사라진 반면, 인지적 유연성(β=.46, p<.001), 

정서조절곤란(β=-.25, p<.001), 주관적 건강상태(β=.10, p<.05)

는 모두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Model Ⅱ에서 이들 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4.6%에서 

48.2%로 43.6% 증가하였다.

Model Ⅲ에서 가족 변인들을 추가한 결과, 인지적 유

연성(β=.40, p<.001), 정서조절곤란(β=-.21, p<.001), 주관

적 건강상태(β=.09, p<.05)는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가족 변인들 중 부-자녀 간 의사

소통(β=.12, 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Table 4. Difference in Middle-Aged Menʼs Psychological Well-being by Income

Variable Income N M SD F Schѐffe
Psychological well-being

Less than 3,000,000 won

More than 3,000,000~5,000,000 won below

More than 5,000,000 won

101

127

99

159.93

156.44

167.24

22.44

19.28

20.58

 7.71**

   a

   a

    b

  Self acceptance

Less than 3,000,000 won

More than 3,000,000~5,000,000 won below

More than 5,000,000 won

101

127

99

27.20

26.54

28.82

5.19

4.60

4.65

 6.41**

   a

   a

    b

  Positive relation with others

Less than 3,000,000 won

More than 3,000,000~5,000,000 won below

More than 5,000,000 won

101

127

99

24.97

24.24

25.70

4.77

4.37

4.56

 2.85

  Autonomy

Less than 3,000,000 won

More than 3,000,000~5,000,000 won below

More than 5,000,000 won

101

127

99

27.28

25.91

27.35

4.47

4.04

4.28

 4.29*

   ab

   a

    b

  Environmental mastery

Less than 3,000,000 won

More than 3,000,000~5,000,000 won below

More than 5,000,000 won

101

127

99

27.93

27.64

29.53

4.79

4.18

3.95

 5.87**

   a

   a

    b

  Purpose in life

Less than 3,000,000 won

More than 3,000,000~5,000,000 won below

More than 5,000,000 won

101

127

99

25.90

25.78

27.66

4.82

4.31

4.44

 5.66**

   a

   a

    b

  Personal growth

Less than 3,000,000 won

More than 3,000,000~5,000,000 won below

More than 5,000,000 won

101

127

99

26.65

26.33

28.19

5.23

4.28

5.08

 4.49*

   ab

   a

    b
*p < .05, **p < .01, Schѐffe: a<b

Table 5. The Relative Influence of Personal Psychological Variables, Family Variables and Job Satisfaction on Middle-Aged 

Menʼs Psychological Well-being 

Model Ⅰ Model Ⅱ Model Ⅲ Model Ⅳ

B β B β B β B β
Education 3.27 .07  .23 .01  -.15 -.00  -.21 -.01

Income 8.56  .19** 3.17 .07 2.44 .53 1.22 .03

Cognitive flexibility  .64  .46***  .55  .40***  .47  .35***

Emotion dysregulation -.27 -.25*** -.23  -.21***  -.21 -.20***

Subjective health condition  .51 .10*  .43 .09*  .41 .08*

Marital satisfaction  .48 .08  .31 .05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20 .12*  .18 .10*

Job satisfaction  .21  .17**

F  7.489**  57.548***  43.987***  41.340***

R2 .046 .482 .501 .519

Adjusted R2 .040 .474 .489 .507
*p < .05, **p < .01, ***p < .001

dummy: Education(High school=0, 2 year college or higher=1), Income(Less than 3,000,000 won/More than 3,000,000~5,000,000 won 

below=0, More than 5,000,000 w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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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반면,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Model Ⅲ에서 이들 변인들의 총 설명력

은 48.2%에서 50.1%로 1.9% 증가하였다.

Model Ⅳ에서 직무만족도를 추가한 결과, 인지적 유연

성(β=.35, p<.001), 정서조절곤란(β=-.20, p<.001), 주관적 건

강상태(β=.08, p<.05), 부-자녀 간 의사소통(β=.10, p<.05)은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직무

만족도(β=.17, p<.01) 또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Ⅳ에서 이들 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50.1%에서 51.9%로 1.8% 증가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의 개인내적 변인, 가족 변인 및 

직무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학력에 따

라 심리적 안녕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고졸의 학력에 비해 환경통제

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등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이 

심리적 위기감이 낮으며, 삶의 질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

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A. S. Kim, 1993). 특히, 자아수

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등에서는 학력에 따른 차이

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학력 수준은 사회적 관계

보다는 상대적으로 자기효능감 혹은 개인의 성장 추구 및 

자아 실현과 관련된 심리적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직업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

는데,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 요인들 중 유일하게 개인적 

성장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즉,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생산, 판매 또는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개인적 

성장과 관련하여 더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지각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개인적인 성장은 끊임없는 자기 성취를 통

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개인의 전문성 계발을 

위한 지지 및 자원이 확보된 전문직이 더 많은 심리적 만

족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생산, 판매 또는 서비스직의 경우 상대

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 높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이러한 자기 성장 추구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년기 남성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월수입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미만의 경우에 비해 전반적

인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

인에게 제공되는 물질적 자원의 결핍이 중년기 심리사회

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

이 한다(A. Darbonne, B. N. Uchino, & A. D. Ong, 

2013; E. A. Garratt, T. Chandola, K. Purdam, & A. 

M. Wood, 2016).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가 자녀 양육, 부

모 부양, 노후 대비 등을 준비하는 시기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들어 자녀들이 

성인기 이후에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하

는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도 부모 역할 수행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Y. S. Choi, 2014; E. 

A. Lee & H. J. Chung, 2007). 한편, 긍정적 대인관계 

관련 심리적 안녕감은 예외적으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지지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형

성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안녕감은 외부 환경적 여건의 영

향과는 별개임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중년기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개인내적 변

인, 가족 변인 및 직무만족도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개인내적 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 직무만족도, 

가족 변인의 순으로 밝혀졌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다뤄

지지 않았던 중년기 남성 개인내적 특성이 과거 주목받던 

사회인구학적, 가족 혹은 직무 관련 특성보다 심리적 안

녕감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인은 개인내적 변인 중 인지적 유연성으로 나타났

다. 중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요구 

또한 증가하는 시기로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기 

쉽다. 그러나 개인의 심리적 적응은 외적 스트레스 사건 

자체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J. M. Kim, 2009). 

특히 스스로의 실패 경험에 대한 귀인 양식, 통제 소재에 

관한 인식 등의 적응유연적(resilient) 특성이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I. N. Karatsoreos & B. S. McEwen, 

2011; B. S. McEwen, J. D. Gray, & C. Nasca, 201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직면한 문제에 관해 다각적인 정

의를 내리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은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효과적으

로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중년

기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신체적 건강의 경우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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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신의 건강 상태 관련 정보보다 자신이 지각하는 주

관적 건강상태 또한 심리적 안녕감 혹은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해 뒷

받침된다(J. S. Abramowitz & A. Braddock, 2008; R. 

Bidaki et al., 2015). 

본 연구 결과 인지적 유연성 다음으로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개인내적 변인 중 

정서조절곤란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우울, 

불안, 분노 등 중년기 남성이 취약한 다양한 심리적 장애

들의 공통적인 핵심 증상이며, 정서조절의 반복된 실패는 

정서행동장애를 유발하는 선행 요건임을 고려할 때(A. 

Aldao et al., 2010; H. Gu, 2015), 특정 장애의 증후군에 

비해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보다 잘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서조절의 성패는 선행된 

인지적 사고 및 평가의 결과임을 고려할 때(J. M. Kim, 

2009),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두 변인 인지적 유연성과 

정서조절곤란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한편,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 개

인내적 변인들 다음으로 직무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 관련 변인들과 중년

기 남성의 적응 간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들(M. 

J. Jang & D. S. Kim, 2011; K. Kwak et al., 2011; 

E.-A. Lee, 2007; E.-J. Lee & J.-Y. Lee, 2016)과 부합하

는 것이다. 즉, 중년기 남성에게 직무 수행은 생계 유지 

수단 뿐 아니라 개인의 ‘생산성’을 경험하는 활동으로 중

년기 남성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직업 유형

이나 경제적 수준의 영향력은 사라진 반면, 직무만족도가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밝혀진 것은 외적 요

건이 아닌 개인의 지각 또는 인지적 평가의 중요성을 시

사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 변인들 중 부-자녀 간 의사소통

으로 나타났다. 중년기는 자녀 양육을 통한 생산적인 성

과가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자

녀 간의 상호작용은 양방 모두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사회와

는 달리 자녀가 결혼 이전에 집을 떠나는 일이 드물기 때

문에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상실 관련 스트레스보다 자녀

에 대한 관여 및 갈등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J. H. Park & T. H. 

Kim, 2011). 또한 중년기 남성의 경우 아버지의 역할 수

행이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난 것도

(W.-J. Cho & G.-H. Han, 2001) 이 시기 부-자녀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가리킨다. 반면, 또 다른 가족 변인인 결

혼만족도는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M. J. Jang & D. S. Kim, 2011),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년기 자녀 양육이 가족 내 가장 

큰 관심사를 차지하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결혼생

활 및 부부 간의 관계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자

녀가 독립한 이후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더 중

요해질 수 있다(H. S. Cho, 2013; J.-P. Lin, 2014; L. 

Villeneuve, G. Trudel, L. Dargis,, M. Preville, R. 

Boyer, & J. Begin, 2015; Y. S. Yang & B. W. Kim, 

2009). 

종합하여 볼 때, 중년기 남성의 인지적 유연성, 정서조

절곤란, 직무만족도, 부-자녀 간 의사소통 및 주관적 건강

상태는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밝혀졌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간과된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 관련 개인내적 변인들을 인지적, 

정서적 특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사회

인구학적, 가족, 직무 관련 변인들에 비해 개인내적 변인

이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근거로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 및 적응 증진을 위해 인지적 재구

성을 활용한 인지적 유연성 강화 훈련, 문제 해결 훈련, 

부-자녀 간 의사소통훈련 등의 효과적인 접근 방안을 모

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기 남성을 표집하여 실시하였으므로 

모집단의 학력, 직업, 월수입 등의 대표성을 갖는 데 한계

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D. J. Levinson(1978)의 발

달 단계에 따라 중년기를 40~60세까지로 정의하였으나 

연령 범위가 너무 커 좀 더 세부적인 연령대 구분을 통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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